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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KPGA 매치플레이 4연승으로 16강 A조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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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허인회의 드라이버 티샷. (사진=KPGA 제공)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에서 허인

회(34)가 4연승으로 조 선두를 달렸다.

허인회는 5일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6강 조별리그 A조 2경기에서 강경남(38)을 1홀 차로 이겼다.

1대1 매치 플레이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6강을 조별리그로 치른다. 4명이 한 조에 속해 1~3경기를 치러 순위를 정한다.

아내인 캐디 육은채씨와 함께 나선 허인회는 강경남, 김태훈(36), 마이카 로런 신(미국)이 속한 A조에서 2연승을 달렸다.

이날 오전에 열린 1경기에서 마이카 신을 5홀 차로 제압했고, 오후에 진행된 2경기에서 강경남을 꺾었다.

허인회는 64강전과 32강전 승리를 포함해 이 대회 4연승을 달렸다.

지난달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시즌 첫 승에 성공한 허인회는 시즌 2승이자 통산 5승에 도전한다.

A조에서 마이카 신은 2경기에서 김태훈을 3홀 차로 꺾고 1승1패가 됐다. 김태훈과 강경남은 1무1패다.



[서울=뉴시스] 캐디인 아내와 13번홀 공략지점을 바라보는 허인회. (사진=KPGA 제공)

B조에서는 안준형(27)이 1승1무로 선두다. 1경기에서 홍순상(40)을 이겼고, 2경기에서 이동민(36)과 비겼다.

이동민도 1승1무지만, 홀별 승점에서 안준형에게 밀려 2위다. 안준현이 승점 3, 이동민이 승점 1점이다.

홍순상은 2경기에서 이성호를 1홀 차로 제압하고 1승1패를 기록했다. 이성호는 2패다.

C조에선 이태훈(캐나다)이 2승을 기록했다. 1경기에서 백석현(31)을 이겼고, 2경기에선 김진성(32)에 승리했다. 김진성과 김

영수(32)는 1승1패고, 백석현은 2패로 조 최하위다.

D조는 이원준, 이준석(이상 호주), 박은신(31), 차강호(22)가 나란히 1승1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 마지막 3경기는 6일 오전에 진행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2명이 6일 오후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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